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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입자, 화학산업 득이냐 실이냐…
영국학술원․한림원, 새로운 물질평가 주장 … 장기적 부작용 고려해야

영국학술원과 공학한림원이 나노입자 생산을 금지할 필요는 없으나 나노입자를 새로운 화학물질로 취급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영국 BBC 인터넷판 보도에 따르면, 보고서는 나노입자에 대한 공식적인 연구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으

며 세인즈버리 과학장관은 보고서를 환영한다며 영국 정부의 대책을 연말까지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실무그룹 책임자인 케임브리지대 앤 다울링(기계공학) 교수 나노제품에 대해 생산자가 실

시하는 검사 결과가 공개돼야 한다며 나노입자들이 제대로 평가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

다.

크기가 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ｍ) 단위인 초미세입자들은 이미 화장품과 복합재료의 기능 향상에 사용

되고 있으며 나노단위 신물질이 화장품 등 소비자 제품에 사용될 때는 독립적인 과학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

도록 돼있다.

나노기술은 대부분 새로운 위험을 초래하지 않지만 나노입자는 사람들이 매일 접하는 더 큰 미립자들이 도

달할 수 없는 신체 부위에까지 침투할 수 있어 우려가 제기돼 왔으며 장기적인 부작용도 알려져 있지 않은 상

태이다.

에딘버러대학의 켄 도널드슨(호흡기의학) 교수는 “나노물질이 왜 해로울 수 있는지 더 잘 알 필요가 있다”

며 “지금도 입자와 화학물질 검사시스템은 있지만 나노입자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나노입자를 환경정화에 사용하는 것을 즉시 제한할 것을 촉구했다.

다울링 교수는 “토양 정화를 위해 나노입자를 대량으로 사용할 때 위험보다 이점이 크다는 것이 입증될 때

까지 금지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2003년 6월 나노기술의 윤리적, 사회적 영향과 환경, 보건, 안전 등 측면을 검토하기 위해 출범한 과학안전

위원회는 나노물질이 위험할 수도 있지만 나노과학이 엄청난 혜택을 가져올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권고는 나노입자와 나노튜브가 현재의 영국과 유럽연합(EU) 규정상 새로운 화학물질로 분류돼 

안전성 시험 등이 강화돼야 하며, 나노물질이 사용된 제품에 대한 정보가 더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것으

로 모아진다.

나노과학 분야의 과학자들은 대체로 보고서의 내용을 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셰필드대학의 리처드 존스 교수는 “이제 토론의 초점이 윤리적 문제에 유의하면서 나노과학을 어떻게 환경

과 보건 문제 등에 활용할 것인가 하는 더 크고 장기적인 문제로 옮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노입자는 분자들이 작은 크기에서 보이는 특이성 때문에 큰 입자들과는 다른 기능을 나타내는 사례가 많

으며 나노기술 지지자들은 나노기술이 컴퓨터와 전자공학, 의학연구, 에너지 산업의 혁명을 일으킬 것으로 전

망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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